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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2022년 7월 27일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관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에서 추모의 벽 제

막식이 열렸다. 미국 하원에서 지난 2015년 3월 추모의

벽 건립 관련 법안(Korean War Veterans Memorial

Wall of Remembrance Act)을 발의했고 2016년 10월

상원을 통과하며, 2021년 3월 공사를 시작하였다. 추모

한국전쟁과 보훈외교: 발전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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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전쟁은 63개국이 참전한 국제전이며, 모든 대륙에서 참여한 유일한 개별국가전쟁이다. 이러한 한국전쟁의

특징은 국내적 차원의 보훈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보훈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보훈 현황을 살펴보며,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앞으로의 보훈 공공외교의 발전방향과 과제

를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존 유엔

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이 있으며, 이를 활

용한 적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쟁은 국

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

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어 : 한국전쟁, 국제보훈, 보훈공공외교, 정전 70년, 다크 투어리즘

Abstract 63 nations from all continents took part in the Korean War, which was an international war. These 
aspects of the Korean War point to the potential for global veteran issues. In order to strengthen veterans' 
public diplomacy in time for the 70th year of the Korean War’s armistice, this study will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of veterans with nations that took part in the conflict. It will also make suggestions for future 
directions and tasks. From the standpoint of broadening the reach to include material assistance countries, 
expressing their intention to help South Korea, and strengthening veterans of current UN veterans, this study 
offered suggestions for how to promote veterans' public diplomacy. There are many veterans institutions in 
Kore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 active development of dark tourism employing them would help increase 
interest in the Korean War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The Korean War is a crucial event that brought the 
world and Korea together. It's time to prepare for sustainable international veterans affairs while paying tribute 
to the past through public diplomacy among vete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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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벽에는 3만 3,695명의 미군과 7,174명의 대한민국 국

군 카투사를 합쳐 약 4만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지

난 4월 국빈 방미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한국전쟁 기념

관을 방문하였다.

6.25 전쟁은 국제전이다. 63개국이 전쟁에서 참전했

으며, 모든 대륙에서 참여한 유일한 개별국가 전쟁이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보훈 공공외교에 관한 특별한 지위

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6.25 전쟁을 경험했기 때

문에, 한국의 보훈은 자국민 대상의 국내 보훈과 해외

국가(국민)에 대한 국제 보훈을 포괄한다[1]. 따라서 한

국전쟁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보훈공공외교를 적극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6.25전쟁에 대한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여 보훈외교의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전개

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훈정책을 검토하고, 지속가

능한 보훈을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그 중

에서도, 기존의 한국전쟁 유엔참전국을 대상으로 이루

어진 보훈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계기

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한다. 한국전쟁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전이다. 특히,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한국의 보훈 정책은 국내 보훈을 넘어, 국제 보

훈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보훈공

공외교는 그 출발점이 되어줄 것이다. 한국은 한국전쟁

에 참전한 63개국에 관한 포괄적인 보훈외교 전개가 요

구되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전후복구 지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

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현재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

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

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주

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2장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보훈과 국제보

훈, 보훈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고, 지금까지 이

루어진 보훈정책에 대한 과제와 한계, 기존연구가 제안

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을 검토하며, 한국전쟁의 특징과 유엔참

전국의 특성을 발굴한다. 이후, 4장에서 기존 보훈정책

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한국전쟁과 보훈공공

외교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보훈공공외교 가능성을 정책 범위 확대와 기존

정책 강화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보훈은 일반적으로 단일 국가 내에서 이루어진다. 보

훈은 공동체의 존립, 유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민들

에 대한 보답이며[2], 우리나라는 국가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등을 보훈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보훈은

이러한 국내보훈과 구별되며, 한국전쟁을 경험한 우리

나라의 특수성에서 기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

전쟁 유엔참전국과의 국제협력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

라 자주 사용되고 있다[3]. 특히, 국제보훈은 유엔참전

국과 참전용사를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

서 보훈정책이자 공공외교이다[4]. 또한, 국제보훈은

6.25 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유

엔군과 그 유족, 후손에 보답하는 보훈을 통해 참전국

가와 참전국 국민들과의 교류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으

며,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협력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

는 외교활동이다[1].

한국전쟁의 특수성으로 인해, 선행 연구는 보훈의 범

위 확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지하였으며 국제보

훈과 보훈공공외교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측면에서 진

행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 보훈정책을 국제보훈과 공공

외교와 연계하여 보훈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5][6], 주요 사례를 통해 국제보훈과 공공외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였다[1][3][7].

라미경 (2015)은 보훈정책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

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보훈공공외교를 제시하였다. 기

존에 이루어진 유엔참전용사 공훈선양 사업, 후손 초청

사업 등 국제보훈 사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보훈외교의 대상과 범위 확대를 강조하였

다. 특히,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에서 참여자를 국민,

기업, NGO로의 확대 및 ODA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

한 영역 확장을 강조하며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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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환 (2015)은 기존 국제보훈 사업을 살펴보고 안

보효과 측면에서 보훈외교에의 함의를 전달하였다. 보

훈공공외교는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교

력과 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참전용사

의 고령화로 인해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참전용사 중심의 사업에서 현지 보훈 행사 확대,

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 등 네트워크 강화 등의 사업을

전개해야 함으로 강조하였다.

형시형, 오일환 (2015)은 소프트파워의 관점에서 보

훈외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보훈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유엔군 참전용사 공적 발굴, 한국전

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확대 등 유엔군 참전용사 명

예선양사업 확대, 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 확대, 후손

네트워크 강화 등 참전국 3세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외국 보훈부와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국

제교류협력 강화, 보훈외교 추진을 위한 국내부처의 업

무 및 조직 역량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정숙경 (2011)

은 한국의 6..25전쟁 경험을 위시한 국제정세와의 밀접

한 연관성에 주목하여, 국내 보훈정책에 있어서의 외국

과의 연대와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6.25

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훈을 통해 우호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참전 기념비 설립, 현지 기념사업 지원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한편, 한국의 보훈공공외교 사례에 주목하여 기존 정

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송샘·유호근 (2021)은 아프리카사례를중심으로보훈

을 통한 공공외교 현황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전

달하였다. 한국은 6.25 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 남

아프리카공화국을 대상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의 협력을 통한 사업 진행, 후손장학사업, 영예금 지급

등의 국제보훈 정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보훈 공

공외교의 효과성 확대를 위해 국제보훈 네트워크 형성

및 한국의 플랫폼 역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라미경 (2016)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사례(한국전

쟁에 참전한 16개국)를 통해 한국 보훈정책을 살펴보며,

국내 보훈뿐만 아니라 유엔참전국 대상의 보훈외교 확

대 중요성을 제시, 보훈외교 정책을 제언하였다. 예를

들어,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국외 현충시설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참전국의 특성에 따라 선진국과

는 인적교류 중심, 개발도상국과는 공적개발원조, 기술

연수 등의 국제협력 중심 사업을 전개해야 함을 논의하

였고, 이와 동시에 보훈외교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보

훈주재관 파견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제언하였다.

Ⅲ. 한국전쟁 참전국과 보훈 현황

1. 한국전쟁 유엔참전국

한국전쟁은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전이지만, 구

체적인 참전 국가 수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은 전투부대 참전, 의료지원,

물자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가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몇몇 국가가 누락되거나 추가

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전

쟁 참전국을 41개국(전투부대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

국 5개국, 물자지원국 20개국)으로 산정하였다[8]. 그러

나 월드피스 자유연합이 2010년 기존 참전국 외에 26개

국(물자지원 19개국, 전후복구 6개국, 비공식 지원국 일

본 1개국)을 추가로 포함해야한다는 의견을 영국 기네

스사에 제시하였고[9],, 한국전쟁이 가장 많은 동맹국

(Most countries to support an ally in war)이 참전한

전쟁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10].

이렇듯, 유엔참전국 수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

정하는 유엔참전국 수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정부에서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규모를 63개국으

로 집계하고 있다[11][12][13]. 한국전쟁에는 전투부대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국 6개국, 물자지원국 38개국,

물자지원 의사표명국 3개국 등이 참여하였다.

2. 참전국 보훈 성과와 한계

한국은 유엔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해 보훈 정책

을 진행해왔다. 기존 보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같이 직접 당사자에

게 진행하는 보훈으로,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이 대

표적인 예시다. 이 외에도 한국의 국제보훈은 참전용사

후손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먼저,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은 유엔참전용사들

을 한국에 초청하여 감사를 전달하고 은혜를 보답하고

자 추진되었으며,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유엔참전국

과의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 사업은 1975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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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25주년을 계기로 유엔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대상

으로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대

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명하고, 그들의 희생이 엇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그 희생과 공헌을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

을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둔다[14]. 유엔참전용사들은 가

평전투(4월) 전투 기념행사, 6·25전쟁 기념식 등과 연계

되어 초청되고 전쟁기념관과 현충원, 판문점에 방문한

다. 이 외에도 한국은 유엔참전용사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하여 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경의를 표

현하였다.

한국은 유엔참전용사뿐만 아니라 유엔 참전국 청소

년을 대상으로도 보훈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

처는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를 개최하여 유엔참

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자 한

다. 평화캠프는 2009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저소득 국가 (에티오피아, 터키, 필리핀,

태국) 참전용사 후손 초청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

은 6박 7일 동안 한국에 머물며, 현충원과 전쟁기념관,

비무장지대에 방문하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참석에 참석한다. 평화캠프는 후속프

로그램의 성격으로 비전캠프(참전용사 후손 교류캠프)

를 개최하기도 한다. 비전캠프는 2018년 처음 시작했으

며, 네덜란드, 터키, 뉴질랜드,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

후손들과 국내 참가자 간 교류 일정을 갖는다.

한편,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2022년까지 진

행되었으며,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를 초청하여 프로

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

안 미국 교사 초청, 2017년과 2018년에는 규모를 확대

하여(2016년에는 10명 초청, 2017년과 2018년에는 30명

초청), <유엔참전국 교사 평화캠프>를 개최하기도 했

다. 특히, 2016년에는 미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통해

한국전쟁 바로 알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사회

과학분야 교사협회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tudies) 소속 교사 10명이 참여했고, 2017년에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디지털 교육자료와 미국 역사교과서 제

작에 참여하는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 심의관 등이 참여하였다.

Ⅳ. 새로운 보훈공공외교 가능성 모색

1. 보훈 대상국 범위 확대

국가보훈처는 다양한 보훈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유엔기념공원 안

장자 유족 초청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유엔의

날인 10월 24일 전후 유족을 초청하여 묘소 참배, 전쟁

기념관 및 판문점 방문, 평화음악회 참석 등의 일정으

로이루어졌다. 이 외에도한국은코로나19 시기에서는방

역 중심의 보훈 활동을 전개하였다. 지난 2020년 국무

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는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지원 사업을 전개했으며, 한국전

쟁 유엔참전국 22개국에게 참전용사가 보여준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자 마스크 100만장을 전달하였다[15].

기존 정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보훈을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참전국

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도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보훈 대상이 유엔참전국 22개국에 제한되어 있으

며,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한국에 도움을 준 국가를 대

상으로 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유엔참

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엔참전국을

전투부대 참전국과 의료지원국만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한국전쟁에 관한 국제보훈과 보

훈공공외교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도 정책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으며, 21개국 (독일의 의료지원국 지정 이전) 중심의 보

훈공공외교에서 대상국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

사점이 도출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보훈대상의 확대

는 새롭게 논의된 내용이 아니다. 기존 정책에서도 지

속적으로 보훈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이는 물자지

원국과 지원의사 표명국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훈공

공외교 가능성을 제고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회 유엔 참전국 청소년 평화캠프는 영

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저소득 참전국만

을 초청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러나 2010년 한국전쟁 60

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 21개국(독일의 의료지원국 포

함 이전)으로 대상을 넓혔고, 19개국 313명이 행사에 참

여하였다. 이 외에도 각 시기별로 새로운 보훈정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국은 2003년 한국전쟁 50주년

을 계기로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초청 사업을 진행

하였다.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전개된 행

사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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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터키 등의 나라에서 유족을 초

청하였다. 즉, 기존 사례들은 정책 대상의 범위 확대나

정책 신설의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국전쟁 정전은 2023년에 70년을 맞이한다. 70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수호에 기여한

한국전쟁 참전국들에 대한 보훈공공외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기존 보훈공공외교 정책의

대상을 물자지원국과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대폭 확대

하여 한국의 공공외교 기회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법령에 따라 유엔참전국에는 6·25전쟁 당시

영국군으로 분류되어 참전하였던 아일랜드와 6·25전쟁

후 네덜란드에서 분리된 수리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아일랜드와 수리남을 포함한 적극적인 보훈공공외교를

재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범위 확대를 통해 동일

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몇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전쟁에 관련된 다양한 인적교류가 전투부대

참전국과 의료 지원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전쟁 정전 70

년을 맞아 기존 22개국에 대한 보훈 강화 역시 모색해

볼 수 있다.

한편,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외교 대상국

범위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 정

부 주도 정책을 국민, 기업, NGO로 확대하거나 ODA 사

업과의 연계 강화 등을 모색할 수 있다[3].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의보훈 역시 그대상을 22개국에 한정하여 진행

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엔참전국 22

개국 대사 및 대사관 소속 군인들을 초청하여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회> 행사를 개최하였다[16]. 우선적으

로 유엔참전국의 범위 확대를 통해 국민, 기업, NGO 등

에서 진행하는 보훈공공외교 사업 대상을 넓히려는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된 보훈 대상 범

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1> 참조). 전투지원국,

의료지원국뿐만 아니라, 물자지원국,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표명국으로 유엔참전용사의 범위를 넓혀 활발

한 보훈공공외교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

한국은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제작하였다. (<표 2> 참조) 국내에 건립된 UN군 참전

비들은 1) 희생자의 영령보호 및 안치, 2) 국가의 대표

적 이미지 형상화, 3) 국가 이미지와 참전의미 혼합, 4)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 형상화, 5) 자연석 기념 등 다양

한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대한

민국의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라는 상

징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17].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유엔 참전국 참전비를

활용한 공공외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참

전국 참전비 방문을 중심으로 한 다크 투어리즘 설계가

가능하다. 다크 투어리즘이란 죽음과 고통 관련 장소를

여행하는 관광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Foley와 Lennon이

1996년에 처음 사용[18], 2000년부터 널리 사용하게 되

었다[19][20].

다크 투어리즘은 죽음과 재난에 관련된 실제 장소

혹은 연관된 장소 [18][21], 재난과 참상지 [22][23], 등

을 방문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한

구분 국가명 구분 국가명 구분 국가명

물
자
지
원
국

1. 과테말라
2. 대만
3. 도미니카
4. 라이베리아
5. 레바논
6. 멕시코
7. 버뮤다
8. 베네수엘라
9. 베트남

10. 사우디아라
비아

11. 스위스
12. 시리아
13. 아르헨티나
14. 아이슬란드
15. 에콰도르
16. 엘살바도르
17. 오스트리아
18. 온두라스
19. 우루과이
20. 이란
21. 이스라엘
22. 이집트
23. 인도네시아
24. 일본
25. 자메이카
26. 칠레
27. 캄보디아
28. 코스타리카
29. 쿠바
30. 파나마
31. 파키스탄
32. 헝가리

전
후
복
구
지
원
국

1. 리히텐
슈타인
2. 모나코
3. 바티칸
4. 아이티
5. 파라과이
6. 페루

지
원
의
사
표
명
국

1. 니카라과
2. 볼리비아
3. 브라질

표 1. 한국전쟁 물자지원국, 전후복구지원국, 지원의사표명국
Table 1. Countries Providing Material Support, Post-War
Reconstruction Support, and Declaring Willingness to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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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과 연계하는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유엔 참전비를 방문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추진하여 국내 대학(원)생과 국내 거

주 해외 유학생을 초청하여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크 투어

리즘 사업은 국외로 확대하여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한

국전쟁 유엔참전국 참전비는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3

개국, 유럽 11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아프리카 2개국

등 세계 곳곳에 있다.

따라서 국내외 다크 투어리즘을 단계적 혹은 병렬적

으로 진행하여 관련 보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

다. 기존 유엔참전국 평화캠프 프로그램에 다크 투어리

즘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별개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청소년들이 해외 유

엔참전국 참전비에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

국전쟁을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이 가능하다.

Ⅴ. 결 론

한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많은 국가와의 보훈공공

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전개된 한국전쟁 참전국과의 보훈 현황을 검

토하며,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의 보훈 정책은 22개국의 주요 유엔참전국에만 한정되

어 있었다. 한국전쟁은 기존 22개국인 전투부대 참전국

과 의료 지원국뿐만 아니라, 물자지원국과 전후복구지

원국, 지원의사 표명국을 포함하여 총 63개국의 국가가

참여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보훈공공외교는 22개국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머지 40개국 이상에 대한 보훈

정책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한

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아 적극적인 공공외교 추진의 필

요성을 제기하며 이러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훈 정책

을 제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물자지원국과 지원의사

표명국으로 범위 확대와 기존 유엔참전국 보훈 강화의

관점에서 보훈공공외교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국내에는 다양한 보훈시설이 있으며, 이를 활용한 적

극적인 다크 투어리즘 전개는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

적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외 보

훈시설을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보훈 의식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전쟁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연결해

참전비명 연도 소재지 상징적 의미

미국군
참전비

1975
경기도
파주시

육·해·공·해병대의참전을 의미하는
4개 부조, 50개주를 상징하는 국기
게양대 50개, 영령들을 국민 모두가
보호 안치한다는 상징성을 가진

내부 비로 구성

영연방
참전기념비

1967
경기도
가평군

정의의 십자군을 상징하는 4각형의
비신을 통해 대영제국의 거대함을

표현함

캐나다
전투기념비

1983
경기도
가평군

단풍나무잎 모양으로 캐나다
국기를 상징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수원시

영령들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비신, 희생자의 영원한 안식을 비는
좌우외장, 희생속의승리의영광을

표현한 입상

호주
전투기념비

1963
경기도
가평군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와 기단
위‘자유와 평화의 십자군’의 기상

뉴질랜드
참전기념비

1988
경기도
가평군

자연석 기념비

터키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용인시

터키 국기에 있는 초승달과 별이
부착된 모형을 표현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여주시

그리스 신전

필리핀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고양시

통일성과 안정성을 살리는
정삼각형 구도의 모형으로 구성

표 2. 국내 UN 참전국 참전비 현황
Table 2. Domestic Status of Contributions by UN Combatant
Nations

태국
참전기념비

1974
경기도
포천시

전투를 상징하는 소총의 개머리판
모형을 표현

남아프리카
공화국
참전기념비

1975
경기도
평택시

공군파병을 의미하는 비행기
모형과 남아공의 보호수를
상징하는 영양으로 구성

에티오피아
참전기념비

1968
강원도
춘천시

기둥에 에티오피아 전설의 동물
형상을 부착하여 구성

네덜란드
참전기념비

1975
강원도
평창군

네덜란드 국기인 삼색기를 새긴
풍차 모양으로 구성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1975
인천시
서구

마야문명의 상형 글자

룩셈부르크,
벨기에
참전기념비

1975
경기도
동두천

3개 기둥이상층에서모이는형상을
세우고 정면 기둥의 벽면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조형물 부착

의료지원단
참전기념비

1976
부산시
영도구

기둥형 기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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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보훈공공외교를 통해 과거

를 기억하고 지속가능한 국제보훈을 위한 준비가 필요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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